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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발명의 달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5월 28일(화) 14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연구원,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노기술의 미래, 최신기술 및 특허동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3시간에 걸쳐 특허청 심사3국 유기화학심사담당관실 반용병 심사관의 “나노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동향”, 한국과학기술원 유룡 교수의 “미래기술 가능성의 나노물질”, 한국화학연구원 김은경 박사의 

“고분자 나노복합소재”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특허청 발표에 의하면 국내의 나노기술 특허출원은 '98년 이전에는 미미하였으나, '99년부터 연평균 

54.3%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 2001년말 현재 542건이 출원되었다. 이중에서 내국인은 404건으로 전

체의 74%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이 탄소나노튜브 합성 및 응용에 국한된 출원인 반면, 외국인은 복합재료, 

나노소자, 나노다공성실리카, 나노입자, 나노분말자석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을 통하여 각 국의 나노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해 보면, 미국은 나노원천기술, 나노기술을 응용하

는 재료의 합성, 화학 및 생물학적 응용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고르게 연구되어 있으며, 일본은 나노소자

(素子) 등 전기ㆍ전자분야에, 유럽은 분산, 코팅 등 소재분야에 강점이 있는 등, 선진국들의 성장주력분야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나노사이즈(10
-9
 m)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나노기술은 최근 들어 21세기 기술개발의 핵심분야로 등장하

고 있으며, 앞으로 인류의 의ㆍ식ㆍ주 등 모든 생활분야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분야이다.  

나노기술이 소재(素材), 의약, 에너지, 전자 등의 기술분야로 응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나노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수준에 대하여 유룡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나노기술의 기초가 취약한 

실정이나, 최근 새로운 나노입자, 나노선(線), 고분자 나노소재, 나노다공성 물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

발되는 등 연구기반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비교우위 핵심소재기술 발굴과 집중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현재 나노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기초ㆍ원천기술의 연구단계이므로 응용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

는 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금부터라도 산ㆍ학ㆍ연ㆍ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

여 나노기술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에 매진한다면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보도자료 중에서> 

 

나노기술 특허출원 연간 5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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